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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편찬한 과시(科試) 데이터셋의

기술(description) 원칙과 데이터 구조, 그리고 학술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검

토한 글이다. 종래의 과시 연구는 과거제도의 운영 양상이나 합격자의 인적 구

성과 같은 외연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과시의 구체적 내용

에 해당하는 시제나 답안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은 미진했다. 과시 데이터셋

편찬은 이러한 연구 지형상의 공백을 채우고 동시에 연구 데이터 접근성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작업이다. AI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시맨틱 데이터

(Semantic Data) 편찬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시험(Exam)⋅문제

(Question)⋅답안(Answer)을 데이터셋의 중심축으로 삼아 14개의 클래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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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으로 연결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했다. 식별자(id)의 값(value)을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위계⋅단계⋅문체⋅장소 등 다층적 정보를 코드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질의 가능성 및 연구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으며, 자료 가용

범위를 충실히 검토하여 방목류, 과문선집류, 개인문집류, 역사기록류, 시권⋅
증서류, 필기류 등 여섯 갈래의 자료군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편찬한 초기 버전(ver 0.1)의 데이터셋은 노드(node) 1만 8천여 건, 엣

지(edge) 2만 2천여 건, 총 4만여 건의 규모를 갖추었다. 해당 데이터셋을 바

탕으로 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Semantic Data Archive) 구현 작업이 현

재 진행 중에 있기에, 과시 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탐색이 가능하고, 기구축된

유관 디지털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과시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학술 환경이 곧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과시,科試, 조선시대, 과시 데이터셋, 시맨틱 데이터, 데이터 모델, 디지털

인문학

1. 서론: 데이터 기반 과거(科擧) 연구 환경의 필요성

전근대기에 시행된 과거(科擧) 또는 과시(科試)는 인재 선발을 위해

시행된 제도적 장치이다. 응시자의 현실감각이얼마나탁월하고예리한

지 학문과 문예를 매개로 검증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과시의 문제와

답안은 당대의 학술과 사상, 그리고 문예적 역량이 집약된 산물이라 하

겠다. 실제출제된 문제를 보면, 학문적⋅문예적 역량에 대한 요구가 당

시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응시자

가 작성한 답안에도 당대 지식인의 현실 인식이 학문적 소양 및 사상적

토대 그리고 문예적 지향 속에 담겨 있어, 과시의 문제와 답안은 사상

사⋅문학사적 검토와 조망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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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위적 요청과 별개로 그동안의 과시 연구는 과거제도의 운영 방식이

나 급제자의 성분을 분석하는 과시의 외연적 측면에 치중해 왔으며, 정

작 시제(試題)에 내포된 함의나 답안의 문체적 특징 및 수사 전략을 검

토⋅분석하고자 하는 접근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 지형의 공백은 과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 환경과 관련이 있다. 예를들어 과거 정보와 관련된 대표적 데이터베

이스 자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시스템>1)이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방목(榜目)에담긴합격자 정보

를 디지털 환경에서 충실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관 정보가 필요한 학

술 분야에서 필수적 자원으로 기능해 왔다. 다만 방목을 기반으로 구축

된 데이터베이스이기에 합격자명단을매개한 인물정보 조회에 있어서

는 강점이 있지만, 문제나 답안과 같이 구체적인 시험 내용을 검토⋅탐

색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과시(科試) 데이터셋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데이터 편

찬 결과물이라 하겠다.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과시연구센터에서

편찬한 과시 데이터셋은 과거와 관련하여 작성⋅활용⋅유통된 여러 자

료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들사이의 관계를 의미적 차원에서 재정

의함으로써 과거의 수사문체와 논리구축 방식의 변천을 분석적으로 추

적할 수 있는 기초 자원에 해당한다.2) 특히 시제의출제 방식과응시자

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URL: http://people.aks.ac.kr
2) 과시 데이터셋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6년의 연구기간(2019.09.01. ~
2025.08.31.)에 걸쳐 지속적으로 심화-확장해 온 연구 결과물이다. 고려대학교 한
문학과 소속 심경호, 윤재민, 양원석 교수가 차례로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그 역
할을 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무의 경우 1단계 연구 기간에는 김경, 김광년,
한승현이, 2단계 연구 기간에는 유인태, 이길환, 변은미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외에 공동연구원으로 강성규, 김기엽, 김홍구, 노요한, 박선이, 윤선영, 이미진, 연
구보조원으로 강다형, 김민구, 김동현, 김동협, 김세연, 김영건, 김영인, 남윤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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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답안에 내재한 논리 전개 양상에주목함으로써 시제의 내용적 함의와

답안의 문예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초 연구 환경을 마

련하고자 한 것이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업 이면에 자리한 일관된 문제

의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향을 바탕으로 과시 데이터셋은 시험-문제-답안을 데이터

셋의 중심축으로 하여 작성자⋅시기⋅장소⋅출처 등의 유관 정보를 의

미 기반의 관계망으로 연결하고 왕조⋅시험⋅문체⋅답안⋅문헌⋅소

재⋅인물등 다양한 차원에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간곳곳에 분산된 수많은 자료를직접 수집-대조해야했던연구 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단서이자, 다종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다각적 탐색과

분석적 발견이 가능한 새로운 연구 환경의 기초 자원으로서, 해당 데이

터셋의 학술적 가치는 충분하다 하겠다.3)

본 논문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편찬된 과시 데이터셋의 규모와 형식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장에서는 과시 데이터셋의 편찬 원리와 체계를, 3장에서는 과시

데이터셋이 지닌학술적 의의를, 4장에서는 실질적 성과 및 향후보완⋅
확장 과제를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채은, 이창희, 홍심두 등 다수의 참여 연구원이 기초 자료 정리와 데이터 입력, 검
수 작업에 참여했다.

3) 물론 과문육체(科文六體) 등 개별 과문 장르의 문체적 특성이나 답안 내부의 상세
한 문맥 구조를 온전히 온톨로지화하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이를 위한 필수 선행 작업으로서 과거시험에 대한 제도적 외연과 시
제 입력에 일차적으로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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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시 데이터셋의 기술(description) 원칙 및 체계

과시 데이터셋의 기초 자원인 과시 자료는 조선시대 과거를 중심으로

산출-축적된 제반 정보를포괄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시험이 있었으며,

어떤 출처를 기반으로 무슨 문제가 출제되었고, 누가 응시하여 어떠한

답안을 제출했으며, 그 결과 합격 여부와 등제 및 성적은 어떠했는지,

그러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출처로서 문헌은무엇인지 등 과거와직간

접적으로 연결된 일체의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어느한 자료군에일목요연하게집적되어 전

하지않는다. 시험 설행에 관한 기본 정보는주로 방목에 수록되어 있으

나, 시제와 답안은 별도의 시권이나 과문선집, 그리고 작성자의 개인문

집 등에 산재해 있으며, 시험 시행을 둘러싼 제도적-공식적 정황은 실

록, 승정원일기 등의 관찬 사료에, 과거시험과 관련된 인물중심의 서사

적 맥락은 야담⋅필기류 등에 전승되어 전해진다.4)

이에 과시 데이터셋은특정 자료군에 국한하여 개념적 설계를치밀화

하는 방향을취하기보다는 시험을 중심으로파편화된 유관 자료들을 연

결하고 데이터 간 의미적 관계를 정의하는 데 초점을 둔 데이터 설계를

근거로 했다.5) 본 장에서는 과시 데이터셋의 기술(description) 원칙,

주요 도메인(Domain)과 문헌적 리소스(Resource), 데이터의 질적 구

4) 물론 야담집에 수록된 과거담의 경우 허구적인 기록이 많은바 방목류 및 역사기록
류와의 교차 검증 속에서 작품 속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적절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순록(二旬錄)의 민제인(閔齊仁, 1493-1549) 일화만 보더라도 서사 속 후정시
(後庭試) 응시 기록이 실제 계유방목(癸酉榜目)의 식년시 입격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일화에 대한 분석은 ‘김경(2025), ｢二旬錄所在 科擧談의 양상과 특
징｣, 어문논집 103, 민족어문학회, 73-100면’에 자세하다.

5) 과시 데이터셋의 설계 및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이길환⋅변은미⋅유인태(2024),
｢조선시대 科試 자료와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한국한문학연구 92, 한국한문학
회, 66-104면’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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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양적 규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1 과시 자료의 특징 및 데이터 기술 원칙

과시 자료의 본질적 특징은 정보 단위 각각의 내부 구조가 다층적이

면서 여러 단위가 시험이라는 단일사건을 중심으로 결합된다는 점에 있

다. ‘시험’ 단위 하나만살펴보아도 그 내부 분류는 여러 축이 동시에 교

차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험은 우선 종류에 따라 식년시⋅증광시⋅별

시⋅알성시⋅친시⋅정시 등으로 나뉘며 위계에 따라 소과와 대과로 대

별되는데, 두 축은 서로 교차한다. 소과는 식년시와 증광시 두 종류로

시행되고 그 안에서 다시 생원시와 진사시로 분기되며, 대과는 식년시,

증광시 외에도 별시, 알성시, 친시, 정시 등 한층 다양한 종류로 시행되

어 분류 체계가 더욱 복잡하다. 거기에 더해 동일한 시험 안에서도 초

시⋅복시⋅전시 등 단계가 구분되고 각 단계는 다시 초장⋅중장⋅종장

으로 세분되어 장마다 출제 문체를 달리한다. 여기에 향시⋅한성시 및

1소⋅2소 등의 장소 구분도 더해진다. 하나의 시험은 그것이 시행된 시

간, 출제된 문제, 제출된 답안, 응시⋅합격한 인물, 설행된 장소 등 여러

정보 단위와 결합하며, 결합하는 각 단위 역시 시험과 마찬가지로 자체

의 복합적 분류 체계를 지닌다.

요컨대 과시 자료는균질한 정보 집합이 아니라 개별 정보 단위가 내

부적으로 다층 분기하면서 동시에 시험이라는 단일사건을 중심으로 서

로 결합하는 정보들의 집합이다. 과시 데이터셋의 설계는 바로 이러한

다층성과 결합성을 함께 담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험(Exam)

클래스를 중심으로 시간(Time)⋅문제(Question)⋅장소(Place)⋅답

안(Answer)⋅인물(Person)⋅시권(Sigwon)⋅개인문집



과시(科試) 데이터셋 편찬에 관하여 157

(CollectionA)⋅과문선집(CollectionB) 등 총 14건의 클래스가 의미

적 관계를 맺는 형식으로 디자인했다. 각 클래스는 독립적인 정보 단위

이면서 시험 클래스를 매개로 상호 연결되며, 특정 시험에서 어떤 문제

가출제되었고누가 어떤답안을 작성했는지, 그 시험이언제 어디서 시

행되었는지에 이르는일련의 맥락 정보를 유기적으로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1〕 과시 데이터셋 온톨로지의 도상

14개 클래스 가운데 시험, 문제, 답안 세가지 주요 클래스는 식별자

(id)의 값(value)을 구성하는 논리를 공유한다. 과시 데이터셋의 식별

값은 단순히 개체(entity, instance)를 구분하기 위한일련번호가 아니

라, 해당 개체가속한 시험의 종류⋅단계⋅문체⋅장소 등 다층적 정보를

코드화하여 담아내는 의미 단위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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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시험, 문제, 답안 클래스의 식별값 구성 논리

식별자의 값에는 정기⋅비정기 시험, 시험 종류, 시험 단계, 문체 구

분, 장소 구분 등 시험을 둘러싼 다층적 정보를 포괄하기 위한 논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 논리는 과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주요 클래스의

식별값 체계를 관통하는 원칙으로 기능한다.

과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모든 데이터는 1차 자료에 근거하여 편찬

되었다. 시험에 관한 기본 정보는 해당 시험의 방목을 근거로 했으며,

시제와 답안은 시권, 과문선집, 개인문집 등 원전을 직접 참조했다. 방

목과 실록, 승정원일기 등 여타 사료가 시행일이나 합격자 정보 등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 방목의 기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방목이 해당 시험의 공식적산출물로서 시험 단위의 정합성을 가장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으로 방목

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자료의 정황에 따라 교차

검토를 거쳐 데이터를 확정한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시험 일자의 경우

방목에서 제시하는 날짜가 시험의 실제 시행일이 아니라 출방일(出榜

日) 또는 방방일(放榜日)을 기준으로 기재된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예

를들어 1540년 별시 문과 전시의 경우 실록에는 10월 1일에 시험 설행

기사가, 3일에 출방 기사가 각각 실려 있는데, 방목의 일자는 3일로 기

재되어 있다. 방목의일자가출방일을 기준으로 한것임을 추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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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우 방목과 여타사료의 기록을 교차 검토한뒤시험일자를

확정했다.6) 출제 문체의 경우에도 소과의 경우 방목에 부(賦), 시(詩),

의(疑), 의(義) 순으로 기재되는 것이 전형이나, 일부 방목에서는 시,

부, 그리고 의(義), 의(疑)의 순서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간차이를 임의로 정정하지않고 원자료의 기록을 그대로 반영하여

데이터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림3〕 복시 시행 일자가 확인되는
경자증광별시문과방목(庚子增廣別試文科榜目)

[고려대 만송 B8 A2 1660]

6) 시험 일자가 방목과 실록 등에서 불일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자가 앞선 기록을
따랐다. 한 시험의 방목들 사이에서 일자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를 제외
한 뒤 다수 기록 또는 가장 이른 일자를 채택하되, 일자 차이의 폭과 정황을 함께
고려하였다. 단회방목(單回榜目)이 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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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데이터포섭범위의 경우 방목을 기본 축으로 삼되, 자료의 가

용성에 따라 결정하였다. 소과와 대과의 방목은 모두 시험 최종 단계의

정보만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소과의 방목에는 복시의 정보

가, 대과의 방목에는 전시의 정보가주로 기재된다. 과시 데이터셋 편찬

은 이러한 자료의 근본적 조건을 토대로 시험 위계에 따라 포섭 양상을

다르게설정하였다. 소과의 경우비교적 정형화된 운영 양상에 근거하여

방목에 직접 기재된 복시 단계뿐 아니라 초시 단계의 데이터까지 함께

생성하였다. 반면 대과는 방목이 수록한 바에 따라 전시 단계의 데이터

만을 생성하였으며, 시권, 과문선집, 개인문집 등 여타 자료를 통해 초

시, 복시 단계를 정보를 재구할 수 있거나 [그림 3]과 같이 단회방목(單

回榜目)이 남아 있어 이전 단계의 시험 정보가 부수적으로확인되는 경

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를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과는 단계별 정보가균질하게편찬되는 반면, 대과는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시험마다 불균질하게 편찬되는 양상을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방목 자체가 간행되지 않은 시험은 시범 구축 단계

(ver 0.1)의 데이터셋 편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황감제

(黃柑製), 인일제(人日製), 칠석제(七夕製) 등의 절일제(節日製)나 초

계문신(抄啓文臣)을 대상으로 시행된 시험 등은 별도의 방목이 작성되

지않은 만큼본 단계의 데이터셋 편찬 범위에는포함되지않는다. 다만

후속버전의 데이터셋에서는 이들자료를 정리한 결과 정보를 본격적으

로포함할예정이며, 대상 자료의발굴-정리가 단계적으로 진행됨에따

라 데이터셋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운영 방식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기별로 조금씩다른방식으로 운영된 과거의 제도사적변화또한

데이터에 반영하였다. 예컨대 진사시가 설행되지않았던조선 초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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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실록 등 유관 자료를 통해 시험 운영 양상을 확인한 뒤 실제 설행된

생원시에 한하여 데이터를 생성했다. 개별 시험에 부과된 문체 정보 역

시 법전에 규정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시험의 실제

기록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생성했다. 이상의 자료 중심 데이터 편찬 원

칙을준수함으로써, 과시 데이터셋이 시험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집적한

저장소(storage)에머물지않고, 실증적 분석이 가능한 하나의 연구 환

경(environment)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2 데이터셋의 주요 도메인과 리소스

상술한 데이터 편찬 원칙을 바탕으로 과시 데이터셋이 어떤 정보 영

역을 포함하고 어떠한 자료군에 기초하여 편찬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고

자 한다. 관련해서 아래의 그림은 과시 데이터 편찬을 위해 기본적인 검

토 대상으로 삼은 정보 영역, 곧 과시 자료의 주요 도메인을 시각화한

것으로, 과시 데이터셋 편찬이 지향하는 정보의 외연을 보여준다.

〔그림4〕 과시 데이터셋의 주요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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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과시 관련 정보는 시험⋅시간⋅장소⋅인물⋅
문제⋅답안 등 하나의 사건(Event)으로서 시험의 시행에 관한 것을 기

초 토대로 하여 제도⋅용어⋅법령집⋅문체 등 시험을 규율한 제도와 방

목⋅시권⋅개인문집⋅과문선집⋅관찬사료⋅필기⋅간찰등 시험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고 유통된 자료, 자료의 위치와 참조 맥락에 이르기까지

약 20개의 영역에걸쳐흩어져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과시 데이터셋

은 이 광범위한 도메인 가운데 자료의 골격을 이루고 분석의 근거로 기

능하는 핵심 정보를 선별하여 ‘시험’ 정보를 중심으로 14개의 클래스를

설계하고 데이터간의 의미적 관계를 정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찬되었

다. 이는 과시 자료의 전모를 포괄하기 위한 핵심 골격을 우선 구축한

것으로, 향후 연구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과시 데이터셋의 편찬 과정에서 활용된 주요 자

원은 방목류, 과문선집류, 개인문집류, 역사기록류, 시권⋅증서류, 필기

류 총 6가지이다.

〔그림5〕 과시 데이터셋의 주요 리소스

방목류는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부로서 합격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

라 시험 일자, 시험 문제, 시관, 시험 장소, 방방 일자 등 시험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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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시 데이터셋의

핵심 정보를 재구하기 위한 주요 자원에 해당한다.

과문선집류와 개인문집류, 시권⋅증서류는 시제⋅답안 정보를 보완

하는핵심 자원이다. 초시 시행 정보나응시자의 성적, 불합격자의 답안

등 방목류와 같은 공식 기록만으로확인하기 어려운 제반 정보를 보충하

는 데 활용되었다. 특히 과문선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제⋅답

안 정보에 더해 인물, 성적, 장소, 시관, 합격자 정보 등이 함께 부기된

경우가 많아 유용한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다만 세 자료군은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자료군의특성에맞게단계적⋅선별적 접근을취

했다. 과문선집류의 경우 우선 국공립기관 소장 주요 자료를 검토하고

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려(科儷)(국립 古朝26-15) 제공

정보들을 데이터셋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고려대학

교 소장 주요 과문선집 15종을 문체별로 선별하여 텍스트화 작업을 진

행했으며, 그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셋에 반영했다. 시권류의 경우 <한국

고문서자료관>7)에서 제공하는 시권 가운데 시험 정보, 인물정보 등주

요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대상 자원에 포함했다. 개

인문집류의 경우 한국문집총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입력된 시제 중심

의 검색 및 과거시험 관련 주요 키워드를 생성해 전수 검토를 진행했

다.8)

7) <한국고문서자료관> URL: https://archive.aks.ac.kr
8) 검토에 활용한 주요 키워드는 개인문집에 과시 자료가 수록되는 양상을 고려하여

시험 종류, 성적, 기타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시험 종류는 시험의 명칭⋅단계⋅
장소를, 성적은 합격 등급과 장원 관련 표현을, 기타는 앞의 두 범주에 들지 않는
관련 용어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① 시험 종류: 式年⋅謁
聖⋅增廣(科)⋅別試(科)⋅庭試⋅監試(科)⋅初試⋅覆試⋅會試⋅東堂(初試)⋅漢城
試⋅司馬(試)⋅重試⋅進士試⋅生員試, ■科⋅■所. ② 성적: 甲科⋅乙科⋅丙科, 三
上⋅三中⋅三下⋅三之(下), 二上⋅二中⋅二下, 上之(上⋅下), 亞元, 狀元⋅壯元, 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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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담⋅필기류는 관찬 사료 중심의 공식 기록에서 포착되지 않는 일

화⋅관행⋅서사를 담고 있는 자료군이다. 응시자의 일상적 경험, 시험

장의 풍경, 시관과 응시자 사이의 일화, 합격과 낙방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등이 이 자료군에 산재해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서 ‘과거’를 사

회⋅문화적 맥락속에서 재구하는 데잠재적 가치가크다. 시범 구축 단

계(ver 0.1)의 데이터셋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반영하지는 않았으

나, 향후 데이터의 규모와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포섭할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2.3 데이터셋의 질적 구조와 양적 규모

본 절에서는 데이터 기술(description) 원칙과 주요 도메인⋅리소스

구성이 실제 데이터에 어떻게반영되었는지에 관해 질적⋅양적 두 가지

차원에서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질적 차원에서 시험⋅문제⋅답안 등

주요 클래스의 개체⋅속성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데이터의 구조에 관해

살펴보고, 양적 차원에서 클래스⋅관계별 데이터를 집계함으로써 그 규

모를 제시한다. 과문선집을 반정형 데이터로 구축⋅가공한 맥락과 그 규

모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1) 데이터의 질적 구조

시맨틱 데이터 체계로서 과시 데이터를 구성하는 클래스(Class)는

‘시험’을 중심축으로 여타 클래스 사이의 의미적 연계가 이루어지며, 각

클래스는독립된 정보 단위로서 고유한속성 구조와 식별값 논리를 지닌

다. 개별 클래스의 속성은 개체별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는 동시에 연구

(擢魁⋅居魁). ③ 기타: 入格, 科體, 殿策(執策), 春塘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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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활용과 관리또한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아래는 과시 데이터셋의

핵심 클래스인 시험, 문제, 답안의 구조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 시험(Exam) 클래스

시험 클래스는 과시 데이터셋의 중심 매개로서, 단일 시험에 관한 정

보를담고 있는 개체(instance)의 범주이다. 예를들어 1849년 식년시

소과(E1849S1)와 같은 추상적 시험 단위와 그 하위의 1849년 식년 진

사시 초시(E18480827SLF1), 1849년 식년 생원시 복시

(E18490227SSS3) 등 단계별 시험 단위도 개체로 포함되며, 양자는

재귀적 결합 관계로 연결된다.

시험 클래스의 식별자(id)는 ‘E +시험 연월일(8자리) +위계(B/S)

+ 단계(F/S/T) + 장(1/2/3)’의 논리로 그 값이 정의되며,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이 논리에는 시험 일시, 위계, 단계 등의 정보가 코드화되어

있다. 예컨대 식별자가 ‘E18030906BF2’인 시험 개체의 경우 1803년

9월 6일에 시행된 식년시 대과(B) 초시(F) 중장(2)임을알수 있으며,

‘E18070224SSS3’의 경우 1807년 2월 24일 식년시 소과(S) 생원시

(S) 복시(S) 종장(3)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의 비균질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 처리 장치도 식별자의 논리

체계에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초⋅중⋅종장 구분이 적용되지않는 전시

의 경우 ‘E18040307BT’와 같이 마지막 자릿값이 생략되며, 동일한 종

류의 시험이 한 해에 여러 차례 시행되어, 각 시험의 식별자가 같아질

경우 ‘E1776B6A, E1776B6B, E1776B6C’처럼 알파벳접미사를 부가

하여 구분했다. 또한 중시(重試)는 별시 등과 대거(對擧)로 동일한날짜

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별자가 동일해지는 사례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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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081225BRT’와 같이 중시에 별도의마커(Retake)를 부여했다. 다

만일자가 중복되지않는 경우에는일반 규칙만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

하여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시험 클래스는 식별자 외에도 소과/대과 위계, 진사/생원 여부,

시험 종류의 유개념, 시험 단계, 세부 단계, 윤달 여부 등을 속성으로

지닌다. 이는 검색 및 탐색 그리고 집계가 가능한 여러 정보를 데이터의

속성으로 안배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연구의 효용성과 질의 가능성을 동

시에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 문제(Question) 클래스

문제 클래스는 시험에서출제된 단일한 시제(試題)를 정리하고 그 내

용을 정보화한 개체의 범주이다. 특히 시제의 문체 정보와 전고 정보를

함께갖추어출제 양상과 그 기반을 아울러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것

이특징이다. 문제 클래스의 식별자(id)는 ‘Q +시험 연월일(8자리) +

위계(B/S) + 단계(F/S/T) + 장(1/2/3/0) + 소(1/2/0) + 문제 순

서(1/2/3/4)’의 논리를 지닌다.

예컨대 ‘Q18030216SF111’은 1803년 2월 16일 증광시 소과 초시

초장 1소에서 출제된 첫 번째 문제를 가리킨다.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위치에는 ‘0’을 부여함으로써 식별자가 그 자체로 자료 가용성의 한계까

지 드러내도록 디자인했다. 문체에 해당하는 속성은 대분류(category)

와 소분류(category2) 두 층위로 구분되어 있어, 가령 오경의(五經義)

의 경우 대분류에는 ‘의(義)’가 소분류에는 ‘역의(易義)’, ‘서의(書義)’ 등

이 값으로 부여된다. 시제의 전문은 본문(contents) 속성에 그대로 입

력하고, 해당 시제가 근거한 전고는 문헌명과 편명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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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담아냈다.

○ 답안(Answer) 클래스

답안 클래스는응시자가 시제에 대해 작성한 구체적 답안을 정보화한

개체의 범주이다. 데이터 편찬 과정에서 문제 데이터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응하는 답안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었으며, 실제 답안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답안의 작성자와 그 본문을속성값으로 부여했

다. 한 시제에 복수의 답안이 확인될 경우 ‘A16340314BTa,

A16340314BTb, A16340314BTc’와 같이 알파벳을 부가하여 구분했

다. 그리고 소과의 경우 시권을통해비편(備篇) 여부를확인할 수 있으

므로, 비편 여부를 별도의속성값으로 기록하여 모든답안을명시적으로

구분하고자 했다.

답안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문제 데이터에 대응하며 생성되는 개체이

지만 작성자 정보와 성적 정보를포함한다는 점에서 문제 클래스와 구별

되며, 답안 클래스의 본문 정보를 통해 축약된 시제의 구체적 내용이나

출제 근거가 되는 문헌 등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용이

있다. 또한 과문선집, 개인문집, 시권 등 답안의출처가되는 문헌이 별

도의 클래스로존재하여각답안 클래스는 해당 문헌클래스와의 연결을

매개로 개별 답안의 수록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험(Exam), 문제(Question), 답안(Answer) 세

클래스의 데이터 구조는 과시 데이터셋이 어떤정보를 어떤맥락에서 어

떤방식으로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 그 중심적인 양태를 보여준다고 하

겠다. 이러한 데이터 디자인이 실제 데이터 편찬 과정을통해 어느정도

규모로 실현되었는지는 아래 클래스별⋅관계별 집계를통해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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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의 양적 규모

<표1> 과시 데이터셋(ver 0.1)의 데이터 규모 (2026.06.30. 기준)

클래스명 집계 관계명 집계

시험(Exam) 3,045건 Time - Time 2,554건

시간(Time) 3,034건 Exam - Time 3,065건

문제(Question) 4,820건 Exam - Place 1,618건

답안(Answer) 5,280건 Exam - Exam 2,058건

장소(Place) 82건 Place - Place 32건

인물(Person) 1,118건 Question - Exam 4,820건

개인문집(CollectionA) 102건 Answer - Question 5,280건

과문선집(CollectionB) 38건 Person - Answer 1,360건

시권(Sigwon) 301건 Answer - CollectionA 133건

⦁클래스 데이터: 17,820건 
⦁관계 데이터: 22,227건
⦁현재 총 데이터: 40,047건

Answer - CollectionB 961건

Answer - Sigwon 346건

현재까지입력한 과시 데이터셋(정형 데이터)의 규모는 총 40,047건

이다. 생성된 노드 현황을 보면 답안(Answer) 클래스가 5,280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데이터셋 편찬 과정에서 구체적 대상

으로 삼은 과문선집류⋅시권류⋅개인문집류 등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답안 정보의 보완⋅확장에 집중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답안 데이터는

전시 합격자의 답안 위주로 제공되어 온 기존의 과거 관련 데이터와는

다르게, 초시⋅복시에 해당하는 답안 및 초장⋅중장⋅종장 등 시험 내

단계별 시제와 답안을 재구한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 단위

의 향시 데이터까지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 합격자의 답안뿐만 아

니라 합격하지못한응시자의 답안까지포괄함으로써, 과문(科文) 연구

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의 위상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리

고 시험(Exam) 클래스의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

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시험 관련 정보와의 대조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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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 시스템 내 일부 시험정보의 오류를 확인하

고 이를 수정-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림6〕 갑오증광사마방목(甲午增廣司馬榜目)(古朝26-29-31)에
기재된 실제 시험 일자(위)와 과시 데이터셋의 시험 일자 오류 수정

사례(아래)

1714년에 시행된 증광시 소과를 예로 들면,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시스템>에는 해당 시험의 시험일이 ‘1714년 11월 12일’로 제시되어 있

으나, 이는 방목에 기재된 실제 시험일자와 차이가 있다. 사마방목에는

초시와 복시의 시험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복시의 경우

초장은 10월 8일, 종장은 10월 10일에 시행된것으로확인된다. 따라서

본 데이터셋은 방목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기 시스템의 시험일 기재가

오류임을 확인하고, 이를 방목에 제시된 실제 시험 일자에 따라 수정했

다.

문제(Question) 클래스의 데이터입력과정에서도 동일한 대조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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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에서 시험 정보의오류를 바로잡은 사례가 있다. 동 시스템에는 ‘擬

唐同平章事楊炎請天下財賦盡歸左蔵’이라는 표(表)가 1소의 시제로, ‘擬

漢尙書令左雄請年未滿四十者勿擧孝廉之選’이라는 표, ‘帝範賜太子’라는

부(賦), ‘詩本一小技則無補於治道明矣云云’이라는 책문(策問)이 2소의

시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1소⋅2소의 장소 구분이 아니라 시

험 단계를 구분한 것이다. 즉, 2소의 시제로 기재된 문제들은 실제로는

문과복시 초장⋅종장의 시제이고, 1소의 시제로 기재된 문제는 전시의

시제이다. 과시 데이터셋은 이를 단계 정보로 바로잡아 반영하였다.

〔그림7〕 경자증광별시문과방목(庚子增廣別試文科榜目)(만송 B8 A2
1660)에 기재된 시제 및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시제 기록

화면(위)과 과시 데이터셋의 시제 오류 수정 사례(아래)

인물(Person) 클래스의 경우 현재는 답안(Answer)의 작성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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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 입력된 상태로, 인물과 답안(Person-Answer) 관계에 의거하여,

1,118건의 인물 노드가 답안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방목류의 합

격자 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방목 데이터를 본격적으

로 편입하는 시점에 인물 데이터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물

클래스의 데이터는 추후 응시자와 시관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정밀화할

계획이다. 방목류의 경우 현 단계에서 시험⋅시제⋅장소 등 과시 데이터

셋의핵심 정보를 재구하기 위한주요 리소스로 활용되어 과시 데이터셋

의 구조적뼈대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방목이

그 자체로 독립적 클래스로 정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향후 별도의 클

래스로 편제할 예정이다. 한편 과시 데이터셋은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총 14개의 클래스를 설계 단위로 확정했으나 현 단계에서 방

목⋅합격증서⋅역사자료 등 일부 클래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이다. 이들 클래스는 향후 데이터 입력 작업의 진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상의 정형 데이터 편찬과 별개로 과문선집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

정형 데이터인 XML 포맷으로 편찬되었다. 과문선집은 단일 자료 내에

시제⋅답안은물론 인물⋅성적⋅장소⋅시관⋅합격자 정보 등이 함께부

기되어 있고표⋅부⋅책문 등 과문의 장르마다텍스트구조가 달라 계층

구조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XML이 그 구조적⋅내용적 특성을 담

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XML 스키마는 이후 정형 데이터로의 변환을

염두에 두면서도 과문선집의 자료적 성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소장 과문선집 가운데 자료적 가치와 문체에 의

거하여 현재 15종이 선별되었으며, 원문 이미지확보와 원문확정을 거

쳐 XML 편찬까지 완료하였고, 그 결과물은 GitHub 계정9)을 통해 공

9) 깃허브 계정 URL: https://github.com/KU-HJHM/Civil-Service-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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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10) 과문선집 XML 데이터는표⋅부⋅책문 등 문체별텍스

트 구조를 정밀하게 담아냄으로써, 향후 문체별 데이터 모델링의 토대

자원으로 기능할것이며, 비점⋅주묵⋅남묵정보 등의마크업을통해 데

이터 고도화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3. 과시 데이터셋의 학술적 의의와 활용 맥락

상기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과시 데이터셋은 과거라는 사건(Event)

을 중심으로각종 유관 자료에담긴다채로운 정보와풍부한 지식을, 온

톨로지(Ontology)를 통해 재현한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이다.

현재는 시험(Exam)⋅시간(Time)⋅장소(Place)⋅문제(Question)⋅답

안(Answer)⋅시권(Sigwon)⋅인물(Person)⋅작품(Work)⋅문헌

(CollectionA)⋅방목(Bangmok)⋅과문선집(CollectionB)⋅합격증서

(Certificate) 등 과시의 기본뼈대가되는 개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의 고도화와 범용성을 고려해 클래스와속성에 관한 정보

를 단계적으로확장해 나갈예정이다.11) 아울러 현 단계(ver 0.1)의 데

이터셋은 방목류⋅역사기록류⋅과문선집류를 중심으로 기완비된 데이

터를 시범적으로 적재하고 있으나, 수집 및 편찬이꾸준히 진행 중인 개

인문집류⋅시권류 등의 자료 역시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DB-Project
10) 과문선집의 디지털화 방안과 구체적 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변은미⋅이길환

(2025), ｢XML을 활용한 科文選集의 디지털화 방안 연구｣, 동아한학연구 20, 고
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153-183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1) 가령 개체 차원에서는 야담이나 일기와 같은 필기류 맥락의 자료, 일상적 정보를
담고 있는 간찰 등을 독립된 클래스로 추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속성 차원에서도
시험 클래스에는 ‘시행 국왕’이나 ‘시행 사유’와 같은 항목을, 문제 클래스에는 인용
문헌의 유형 분류[경⋅사⋅자⋅집⋅도⋅불], 시제의 주제 분류의 항목을, 인물 클
래스에는 응시자⋅시관 등 참여 유형을 구분하는 속성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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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날로그 연구 환경에서는 연구자가 원자료 이미지 및 텍스트

정보를확인하기 위해각지의 소장 기관을확인⋅방문해야했으며, 심지

어온라인 환경에서도 여러 국공립기관이 제공하는플랫폼의링크를일

일이 펼쳐놓고 입력해야 하는 등 자료 확보 단계부터 상당한 노력과 비

용이 소모되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편찬한

과시 데이터셋은 기존 과거 연구 대비 유관 자료 취합 및 기초 정제에

소요되는 연구 노동을 단축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뚜렷하겠다. 추후 과거 자료를 다룬 연구성과물 속에 정

리되어 있는 과시 설행 정보나 문제⋅답안 정보 역시 원자료에 대한 교

차 검증을 통해 과시 데이터셋의 추가 확장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시 데이터셋 편찬은 단순히 아날로그 환경의 원자료를 디지

털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문자열 검색 기능에 기초한 검색 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AI 환경에서 문맥 추론 및 탐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섬세하게구조화함으로써, 기계가 과거 관련정보를 의미 관계

속에서파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과거 자료를 다루는 연

구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유관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연결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연구 과정 전반의 능률과 속도를 높이고 분석 시야와 단위

를확장하는 데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 나아가 전문 연구자뿐아니

라 과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누구나폭넓게참조⋅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 성격의 데이터 인프라로 기능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아래는 이

러한 맥락에서 과시 데이터셋 편찬이 함의하는 몇 가지 학술적 의의와

기대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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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제 중심 고전학 시맨틱 데이터 자원 확보

과시 데이터셋은, 개별 문헌 단위의 전산화(Digitization,

Digitalization)나 단일 노드 정보의 축적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

(Event)’이라는 개체를 중심축으로 삼아트리플구조로표현되는 ‘과시

(科試)’ 중심의 시맨틱 데이터 체계를 지향한다. 이는특정 리소스의 경

계를넘어 과거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내포하고 있는직간접적 자료라

면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식그래프 연결망 안으로 포함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그 확장성이 뚜렷하다.

실제로 과시 데이터셋은 ①방목류, ②과문선집류, ③개인문집류, ④
역사기록류, ⑤시권⋅증서류, ⑥필기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로 구

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①과거시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합격자

명단, ②수험서에 수록된 응시자들의 모범 답안, ③문집에 실린 문인들

의 실제 답안, ④과거시험의 설행과 방방 등의 기록을 다룬 관찬 자료,

⑤실제 시험에 제출된 답안지와 합격 교지, ⑥과거시험 정보가 담긴 야

담⋅일기⋅야사 등 특정 중심 주제를 구심으로 성격이 각기 다른 문헌

[장르]들이 연결⋅통합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에 관한 풍성한

이야기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각종 종합편찬자료 및 지역기반자료 아카이브와 더불어

최근 <한의학고전DB>12)나 <외규장각 의궤 아카이브>13) 등 특정 주제

를 중심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한국가사문학DB>14)나 <연

행록DB>15)처럼특정 장르단위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 디지털 아카이

12) <한의학고전DB> URL: https://www.mediclassics.kr
13) <외규장각 의궤 아카이브> URL: http://uigwe.museum.go.kr
14) <한국가사문학DB> URL: https://www.gasa.go.kr
15) <연행록DB> URL: https://kc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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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들의 출현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과시 데이터셋의 경우 ‘과거(科

擧)’라는주제가 조선의 정치⋅사회⋅문화⋅예술 전반과긴밀히 연결된

제도적 중추였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수용⋅연계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는 개성을 지닌다.

3.2 과거(科擧) 정보의 다각적 탐색 환경 조성

기존과거 관련연구는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

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과거 및 취재” 디렉토리에 있는 방목류 명단

조회를매개하여 이루어졌다. 해당 시스템은직관적인메뉴구성과 함께

역대 급제자의 인적 정보를 왕조별⋅시험별로 분류⋅관리하여 한문학

및 조선시대사 분야연구자들에게필수적인 연구 자원으로 기능해 왔다.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정에서도 역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된 국공립기관

의 방목 이미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물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역시 방목류 기록을 바탕으로

시험일시⋅장소⋅시관⋅시제 등의주요 정보를일정 부분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물 조회를 목적으로 구축된 데

이터베이스라는 점에서 탐색 경로가 합격자 개인을 중심으로 제한된다

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말해 해당 시스템이 과거시험에 합격한특정 인

물의 본관⋅자⋅호⋅가족관계 등 제반 정보를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

다면, 과시 데이터셋은 문학 연구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해당 인물이 치른 각 단계별 시험의 시제는 어떠한가?”, “그래서 해당

시제에 대한 제출답안은 어떻게작성되었는가?” 즉시험에서생성된 과

문(科文)에 대한 수집과 관리로 그 시야를 확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과시 데이터셋은 기존의 방목류 중심 구조에서 더 나아가 비교적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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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개인문집류⋅과문선집류⋅시권류 등에담긴정보

를 적극 반영했다.

이는 개별 방목 자료를 하나씩 열람하는 일방향적 조회 방식이 아니

라, 14개 범주의 개체(Class), 122건의속성(Property), 20건의 관계

(Relation)를 기반으로 문제⋅문체⋅답안⋅인물⋅시험 종류⋅문헌⋅
장소 등 과거를 구성하는 여러 정보에 입각한 입체적 지식 탐색 채널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유관 정보를 Triple(S-P-O) 구조로 연계한 시

맨틱 데이터를 통해 다층적 질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

의 수집 및 분석 범주를확장할 수 있는 기초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아

래는 현재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도출해낼수 있는 연구 질문(Query)

의 대표적 예시다.16)

〔그림8〕 과시 데이터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 질의 예시

16) 다만 현 시점에서 과시 데이터셋이 조선시대 문과의 모든 종류와 절차별 시제 및
답안을 전수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위 질의 예시는 현 단계의 데이터 모델
을 기반으로 질의 가능한 맥락과 접근이 어떠한 형식과 심도를 갖는지를 참고하기
위한 예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과거의 실상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서는 현재 구축된 데이터셋의 규모를 상회하는 양적 확대가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 현 단계의 작업이 과거 시험의 골격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 온 만큼, 각 답안
의 서술 구조와 논리 전개, 문체적 특징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고도화 역시 병
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업이 현 단계(ver. 0.1)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확장되어야 할 장기 프로젝트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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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거(科擧) 진행 과정의 구조적 복원과 검증

방목은 시험 종류⋅시행 장소⋅시험일시⋅방방일⋅시관⋅합격자 및

가문 정보 등 과거의 실상을 재구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되는핵심 문헌

임에는 틀림이없다. 그러나 문과 방목만 하더라도최종 단계인 전시 중

심의 정보[결과]만을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많으며, 사마방

목 역시각세부 시험별 시제 정보 등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않은 경우

가허다하다. 과시 데이터셋은 방목류가 지닌그러한 한계를극복하고자

연구 초기부터 과문선집류, 개인문집류, 역사기록류, 시권⋅증서류 등

을주요 편찬 대상으로 고려했다. 합격확정후순위를매기는 전시 이전

의 정보에 대한 관심속에서 초시와복시, 초장⋅중장⋅종장 등 이전 단

계의 시험들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각 시소별로 어떤 시제와 답안이 오

갔는지, 실제 설행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 과거의 구체적 실상을 최대한

재구해 보고자 한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간과정의 재구 과정에서는 기

구축된 DB 상의 사소한 오류를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동일한 시험에

관한 정보를담고 있는 여러 문헌의 기록이 상이할 경우 교차 검토를통

해특정 자료의오류 가능성까지 점검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정은 단순히 디지털 환경 및 데이터 처리 기술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군을 유기적으로

연결⋅비교함으로써 조선시대 과거의 실제 운영 양상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 토대 위에서 재구하고자 한 구체적 단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 관련정보의 자료적⋅정보적 외연을 장기적으

로확장해 나갈 경우, 과문 연구의 심화는물론 작가론 연구 및 해제 작

업 과정에서 개별 문인들의 과거 응시 이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복원해

볼수 있으며, 야담집(野談集)에빈번히 등장하는 과거담의 사실⋅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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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역으로 검증해 보는 등 문학 분야에서만 하더라도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4 유관 디지털 자원과의 연계-확장 가능성

과시 데이터셋 편찬의 기반이 된 연구과제는 2019년 9월 1일에 시작

해 2025년 8월 31일로 사업 기간을마무리했으나, 데이터 편찬 및 적재

작업은 현재도일부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여타 과거 관련 연구 수행 주체와의 협업, 과거 관련 디지털

자원을 구축-관리하고 있는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고려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한적실을비롯한 국공립기관 및주요 대학의 도서관만 하

더라도 과문선집류⋅시권류 등의 자료가 상당수 소장되어 있으며, 다수

의 고문헌 이미지 아카이브 역시 방대한 과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의 경우 단순관리번호나크기 및 재질 등의 외

형적⋅서지적 수준에만 정보의 심도가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연구 환경에서 제대로 활용되지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다행히도 <디지

털 장서각>17)과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18)의 경우 모두 주

제분류 디렉토리에서 “정치/행정-과거”라는 항목이 있으며, 과거 관련

자료를 일정 수준 목록화하고 소해제 작업까지 수행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목록화 및 이미지화가완료된 자원들의 경우 자료 접근성 차원에서

향후 과시 데이터셋이 연계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지닌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19)에서 제공하는 한국문집총

간(韓國文集叢刊)의 경우 개별 문인 답안텍스트의 전산화 및 인물해

17) <디지털 장서각> URL: https://jsg.aks.ac.kr
18)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URL: http://kostma.korea.ac.kr
19) <한국고전종합DB> URL: https://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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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업이 높은 수준으로완료된 바, 답안(Answer)⋅시험(Exam)⋅인

물(Person) 클래스 등을 보완⋅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데이터 자원으

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시범 편찬 단계(ver 0.1)에서 102개의 문집을

중심으로 답안 정보 추출 및 설행 정보 복원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약

150건 내외의 과거 관련주요핵심어를 선정해 <한국고전종합DB>을 바

탕으로 ‘키워드 검색 → 관련 기사 확보 → 상호 비교 검증 → 데이터

정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최근 여러 기관에서 과거 관련자료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구

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중앙

연구원에서는 2026년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장서각소장 과

문선집(科文選集)의 문헌학적 검토와 디지털화 방안 연구｣(2026)라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는 인문사회연구소지

원사업의일환으로 ｢조선시대 과거 연보(科擧年譜) DB 구축을 위한 기

초 자료의 수집 및 정리｣(2023-2028)20)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기관 단위에서 축적된 데이터 자원과 연구 성과가 향후 과시 데이

터셋과 연계-통합될 경우, 학제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더욱 범용적인

과거 연구 인프라 구축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21)

20)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김영준(2025), ｢조선시대 과거 연보(科擧年譜) DB 구축
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사업 소개와 DB구축 방법｣, 전북사학 73,
전북사학회, 137-162면.’을 참고할 수 있다.

21) 이들 사업의 성과는 향후 과시 데이터셋을 확장⋅보강하는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
다.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의 과거 연보 DB 구축 사업은 시험 범주의 확장과 과거
제 운영의 연대기적 맥락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과시 데이터셋 편찬에서
재구한 시험 정보와의 교차 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과
문선집 디지털화 사업은 시제⋅답안⋅과문선집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현 과시 데이
터셋의 문제⋅답안⋅인물⋅과문선집 클래스 등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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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과거 연구의 심화를 기대하며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과시 데이터셋은

조선시대 과거와 관련한 다종다양한 자료가광범위하게산재해 있는 상

황에 대응해 유관 자료를 수집⋅정제하고 이를 시맨틱 데이터로 가공함

으로써, 과거 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2026

년) 가을 데이터 아카이브 론칭을통해 공개를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셋

(ver. 0.1)은 조선시대 과거 자료를 구조화하기 위한핵심 개체들을 중

심으로 데이터 모델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자료

기반의 실증적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데 근본적 목적을 둔 연구 결과물

이다. 현재도 관련 분야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보완과 편찬 작업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범 구축 단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자료의 확장과 데이터 고도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분기를

단위로 하여 데이터 정제 및확장을꾸준히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에서 논의한 과시 데이터셋 편찬 내용의 실질적 성과 및 학술적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시 데이터셋은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군[①방목류⋅②과

문선집류⋅③개인문집류⋅④역사기록류⋅⑤시권 및 증서류⋅⑥필기

류]에서발견되는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시맨틱 데이터 모델 설계를완

료했다. ‘시험(Exam)’을 중심으로 시간⋅장소⋅문제⋅답안 등 14개 클

래스(Class)를 정의하고 122건의 관련 속성을 디자인했다. 이를 통해

지식그래프를 매개한 AI 환경에서 기계가 효과적으로 학습⋅참조할 수

있는 과거(科擧) 지식의 구조적 뼈대를 완성했다.

둘째, 결과적으로 과시 데이터셋은 과거 관련 자료군의 목록화⋅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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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력⋅가공⋅검수 등의 공정 과정을 거쳐 9가지 문과 시험 유형을

기준으로 노드(Node, Class) 데이터 17,820건, 엣지(Edge,

Relationship) 데이터 22,227건 총 40,047건의 데이터와 과문선집류

15종의 XML 데이터로 편찬되었다. 특히 전시 합격자에 편중되었던기

존자료의 한계를넘어 초시⋅복시의 시제와 향시의 답안 등까지포괄함

으로써, 기존 방목 중심 연구 환경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과문 자료의

외연을 실질적으로 확장했다.

셋째, 사건(Event)을 중심축으로 삼는주제 중심의 고전학 시맨틱 데

이터셋을 편찬했다는 사실이다. 개별 문헌이미지의 디지털화나 방목 중

심의 단선적 정보 누적에서 벗어나 ‘과거’라는 특정 주제를 구심으로 한

다종다양한 자료와 그 안에담긴수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또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장르의

문헌에 담긴 주요한 정보를 지식그래프 체제로 유연하게 포괄했으며,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조선왕조실록DB>, <한국고문서자료

관>, <e뮤지엄>22) 등의 아카이브와 향후통합할 수 있는확장성을 증명

했다.

넷째, 과시 데이터셋은 기존방목류 중심의 편중된 검색 환경을넘어

과거 과정에서 제출된 과문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다각적 탐색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개인문집류⋅과문선집류 등 답

안 중심 자료를 포괄함으로써 단순 합격자 조회를 넘어 특정 시제에 대

한 실제 답안과 문체 양상까지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문제⋅문체⋅답안⋅인물⋅장소⋅왕조 등 다양한 경로의 탐색과 여

러 세부 조건이 중첩되는 복합적 질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시

야를넓히고 자료 수집 및 탐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적⋅물리적비용을

22) <e뮤지엄> URL: https://www.e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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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섯째, 문과의 경우 최종 결과만을 수록한 방목류의 한계를 과문선

집류와 개인문집류 등으로 보완하고자 했으며, 전시(殿試)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초시⋅복시⋅초장⋅중장⋅종장 등의 중간진행 과정을복원함

으로써, 설행 정보와 시제 및 답안의 실상을입체적으로 재구해냈다. 이

과정에서 관찬 사료 및 기구축 DB의 정보오류를비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료의 디지털화(Digitization, Digitalization)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과거 관련자료 제공 아카이브들역시 과시 데이터셋을통해 연계-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여섯째, 범용성⋅확장성 높은 데이터 모델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유관 디지털 자원과의 연계 및확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사

실 역시 과시 데이터셋 편찬 과업의 중요한 의의라 하겠다. 과시 데이터

셋의 데이터 구조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문집 중심의 답안

텍스트자원을비롯해 <디지털 장서각>,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

터> 등에서 축적된 과거 관련이미지⋅해제 자료 등과도 분명한 접점을

지닌다. 나아가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소장 과문선집 디지털

화 사업이나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의 과거 연보 DB 구축 사업 결과물

과의 연계를 고려할때, 추후과거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유의미한 협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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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Dataset

Byeon, Eun-mi * & Lee, Gil-hwan ** & Ryu, In-tae ***
23)

This paper offer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description

principles, data structure, and scholarly significance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Dataset constructed by the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at Korea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o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has tended to focus on extrinsic aspects—such as the operational

dynamics of the examination system and the personal composition of

successful candidates—while compar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amining and analyzing the questions and answers that constitute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examinations. The compilation of the Dataset was

undertaken to fill this gap in the research landscape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access to research data. Built upon the broad framework of

compiling Semantic Data usable in AI environments, the Dataset was designed

as a data model that places Exam, Question, and Answer at its central axis

and semantically connects fourteen classes. In designing the values of the

identifiers, multilayered information—including the hierarchy, stage, literary

style, and location of each examination—was encoded and incorporated so as

to further enhance queryability and research utility. By thoroughly re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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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ailable range of materials, six categories of sources—examination

rosters, collections of examination articles, personal literary collections,

historical records, examination scripts and certificates, and anecdotal writings

—were progressively synthesized. Through this process, the initial version

(Ver 0.1) of the dataset was built to a scale of approximately 18,000 nodes

and 22,000 edges, amounting to about 40,000 nodes and edges in total.. As

the implementation of a Semantic Data Archive based on this dataset is

currently underway, it is expected that a data-driven scholarly environment

will soon be established—one that enables multidimensional exploration of

examination information, allows for linkage with previously constructed

related digital resources, and thereby makes possibl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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